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7.(월) 사진ㆍ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7일(월)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
담당자

김인주 팀장(044-300-7321)

유재한 주무관(044-300-7322)

세종특별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해‘맞손’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지방분권 강화 등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

형곤)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

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전남을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히 6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부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

회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통합특

별시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가균

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5일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을 찾아 개막식에 참석하

고, 섬이 지닌 생태·문화·관광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어 6일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양 의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안신일

의장과 송형곤 의장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공감

대를 확인하며, 두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공

조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 등 미래 발전 정책 공동 연구 ▲지방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 ▲의정 역량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등 핵심 과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신일 의장은 “세계 최초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출발

을 축하한다”며 “세종과 전남광주는 각각 행정수도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